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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HARPER̓S BAZAAR

MAKEUP

난 
무릎이 닿기도 전에 유행을 꿰뚫어 보는 트렌드 도사는 아니다. 트렌드 

세터는 더더욱 아니고. 가끔 동생은 내게 말한다. 유행하는 밈과 최신곡

에 그렇게 뒤처져서 어떻게 잡지사를 다니냐고. 그래도 마흔을 바라보

는 나이에 트렌드를 선도하는 <바자>에서 뷰티 팀의 일원으로 있을 수 있는 건 (물

론 열심히 공부도 한다)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신제품 자료와 귀동냥으로 듣는 업계 

소식, 시즌마다 가고 보는 패션위크, 셀럽들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스태프와의 작

업 등 ‘뷰티를 책으로 배웠어요’가 아닌, 최전선에서 몸소 체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탕후루 립의 대유행을 점칠 때도 그랬다. 아워글래스 ‘글로시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싶더니 비슷한 제형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여전히 탕후루 립은 인기 검색어다. 

유행 메이크업이 먼저였는지, 인기 제품이 발화점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브랜

드가 출시하는 제품은 시대의 트렌드와 소비자의 수요, 시장의 동향을 반영한 결과

물이자 때론 이를 예견하는 나침반이 된다.

최근 만난 메이크업 신제품에서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 ‘바를수록 건강해지

는’ ‘바를수록 주름이 펴지는’ ‘바를수록 생기가 도는’ 같은 문구들이 메인 자리를 차

지한 것. 메이크업 포에버의 ‘하이드라 글로우 파운데이션’은 86% 스킨케어 베이스

로 마스크 팩을 붙인 듯 온종일 피부가 촉촉하다고 말하고, 지방시 ‘로즈 퍼펙토 리

퀴드 밤’은 보습은 물론 생기와 영양을 부여해 입술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이름부터가 세럼인가 싶은 프리메라 ‘13-프리 세라 펩타이드 세럼 파운데이션’은 피

부 장벽 리페어 효능을 88.48% 담았다. 예전 같았으면 과대 광고라며 혀를 찼겠지

만 요즘 같은 시대엔 불가능한 이야기. 국내외를 막론하고 왜 메이크업 제품들이 스

킨케어 자리를 넘보는지, 왜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지 나침

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보았다.

물론 과거 이런 제품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재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스킨케어 효과를 부각한다. 국

내 대표 화장품 연구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김예지는 “크림이나 에센스 

등 스킨케어 제품에 애용하는 콜라겐, 비타민, 펩타이드 같은 고기능성 성분이 베이

스 제품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또 스킨케어링 속성을 증빙

할 수 있는 임상 결과나 기술력, 고함량 성분을 전면에 내세우죠.”라고 설명한다. 전

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스키니멀리즘을 그 이유로 꼽는다. 팬데믹 이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단계를 최소화하는 루틴은 고기능, 다기능성 제품의 선호로 이어졌고 효

바를수록 건강해진다는 메이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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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기능을 우선시하는 소비 트렌드로 연결됐다. 즉, 실효성을 강조하는 제품이 선

택받고 있는 것. 포레피부과 전문의 이하은도 같은 의견인데,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

는 젊은 컨슈머들이 메이크업 제품에도 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더불어 

글로벌 트렌드 플랫폼 뷰티스트림즈 마이클 놀테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제품의 인기를 요인으로 꼽는다. 마스크 착용으로 각종 트러블을 겪으

며 피부 건강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 것도 이유. 피부 장벽 케어가 2024년 주요 키워

드로 꼽힐 만큼 피부 본연의 건강함과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러한 흐름이 24

시 스킨케어란 루틴을 만들어낸 것. 실제 코로나 이전에는 29.2%가 자기 만족으로 

화장을 한다고 밝혔다면 이후에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137% 증가했

다. 프리메라에서 최근 이러한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자

신이 민감한 피부라고 여기는 고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들은 메이크업을 

유지하는 동안 피부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스킨케어의 장벽 케어를 베이

스는 물론 립 메이크업까지 확장한 이유예요.” 피부에 닿는 촉감까지 실제 스킨케어

를 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제형에도 공을 들였다. 파운데이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

하고 있는 중국 시장 역시 ‘메이크업-스킨케어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피

부에 장시간 접촉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도 스킨케어의 연장선으로 여긴다. 실제 

소비자의 96%가 스킨케어 효과가 있는 파운데이션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단, 메이

크업의 기능을 제대로 갖췄을 때 스킨케어 효과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어쩌면 지금의 제품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제품력 

때문일지도. 메이크업 카테고리의 가격을 초고가로 높이기 위해 스킨케어 효능을 

강조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합당한 가치와 효능이 보장된다면 투자한다’는 소

비자 동향을 볼 때 마케팅 수단이나 프리미엄화를 위한 전략으로만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 실제 인터뷰를 한 전문가 모두 이러한 방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앞

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제 소비자들은 모델과 마케팅에 현혹되지 않고 

성분이나 가시적 효과를 꼼꼼히 따져 제품을 구매하니까. 이는 중장기적으로 화장

품 업계의 발전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하이브리드 제품을 제공

하는 브랜드를 만들 것이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은 더 이상 기능에 따른 분류가 

아닌, 그저 제형과 방법의 차이를 갖는 유형으로 자리 잡아갈 것입니다.” 프리메라 

팀의 의견. 언젠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이 역전되

는 날이 오게 될까? 에디터/ 정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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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품을 

쓰고자 하는 소비자의 니즈가 

메이크업과 스킨케어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팬데믹 당시 큰 인기를 끌던 

톤업 크림을 기점으로 이 현상은 메이크업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

JBZ_20240401_0000804919.indd   111JBZ_20240401_0000804919.indd   111 2024. 3. 15.   오후 9:572024. 3. 15.   오후 9:57


